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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에서는 독일문학 번역서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독일문학 작품의 한국어 번역 동향을 계량서지학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번역사 연구가 질적 분석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 연구는 빈도 분석, 추세 변곡점 분석, 번역대상 저자 다양성 분석, 

번역 h-지수, 번역 성장지수 등 다양한 계량서지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주요 경향과 변화 추세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전쟁 이후 번역이 본격화되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일시적인 
침체기를 겪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번역대상 작가의 구성 측면에서는 2000년을 변곡점으로 하여 작가 집단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번역대상 작가의 다양성은 1980년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번역 횟수와 번역 h-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독일문학 작가는 프란츠 카프카와 헤르만 헤세였다. 또한 번역 성장지수와 번역 횟수를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작품이 번역된 작가 외에 최근 들어 번역이 활발해진 작가 유형 등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계량서지학적 분석 방식은 ‘멀리서 읽기’ 개념과 맞닿아 있으며, 번역의 변화 양상을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데 기여한다. 

본 연구는 번역사 계량서지학의 성립 가능성을 제고하고, 향후 번역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translation trends in German literary works translated into Korean by applying 
bibliometric methods to data from the Bibliographic Database of German Literary Translations. Unlike 
previous studies focusing on qualitative analysis, this study employs various bibliometric techniques, 
including frequency analysis, trend inflection point analysis, source author (original work author) diversity 
analysis, translation h-index, and translation growth index, to systematically examine major tendencies 
and shifts in translation. The analysis reveals that translations increased steadily after the Korean War 
but experienced a temporary stagnation from the late 1990s to the early 2000s. A major shift in translated 
authors occurred around 2000, while author diversity has declined since the 1980s. Franz Kafka and Hermann 
Hesse were the most influential German literary figures in Korea based on translation frequency and 
h-index. Additionally, the translation growth index and the number of translations identified not only 
authors whose works have been consistently translated but also those who have gained momentum in 
recent years. This bibliometric approach aligns with the concept of “distant reading,” contributing to a 
macro-level perspective on translation dynamics. This study examines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translation history bibliometrics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opening new horizons for future research 
in trans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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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history, bibliometrics, historical bibliometrics, translation, reception history, German 
literature, distant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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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계량서지학(biblometrics)은 20세기 초에 출

판물이나 장서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면

서 시작되었다. 1960년대에 인용색인이 개발되

고 다양한 인용분석 기법이 고안된 이후에는 

인용을 기반으로 연구성과를 양적으로 분석하

는 평가 계량서지학(evaluative bibliometrics) 

(Narin, 1976)이 계량서지학의 주요 세부 영역

으로 자리 잡았다(Van Leeuwen, 2004). 21세

기에 들어 연구성과의 양적 평가가 더욱 중시

되면서,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과학계량학

(scientometrics)이 계량서지학 못지않게 주목

받게 되었다. Hérubel(1999)은 전통적인 계량

서지학의 적용 대상을 문화사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역사 계량서지학(historical 

bibliometrics)’을 제안하였다. 그에 따르면, 역

사 계량서지학은 출판물에 내재된 특성을 밝혀

내어, 지식사, 문화사, 인쇄문화사, 과학사 등 

다양한 역사 연구 분야의 주요 관심사와 연관

지어 조명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역사 계량서지학이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적용

되기 시작한 분야 중 하나가 번역사(translation 

history) 혹은 수용사(reception history)이다. 

흔히 수용사는 번역의 수용사를 의미하기도 하

지만, 다른 문화요소가 수용된 역사까지 포함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기서는 ‘번역사’로 표

기하기로 한다. 문학 번역은 문화 간 교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특정 언어로 된 문학이 

다른 문화권에서 어떻게 수용되는지를 분석하

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때, 번역사 연구

는 번역 현상이나 번역물 자체보다 번역을 생

산한 사회․문화적 배경(번역가 포함)과 번역

이 당대와 후대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김정우, 2005). 따라서 번역사 연구는 양적 분

석보다는 주로 질적 분석 방법론을 채택해왔다. 

한편, 번역사 연구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번

역고증학(translation archaeology), 번역 결과물

을 역사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역사비평(historical 

criticism), 주관적 관점에서 특정 번역의 역사

적 의미를 탐구하는 해석(explanation) 영역으

로 나눌 수 있다(Pym, 1998). 특히, 이 중 기초 

자료의 수집과 역사적 관점의 평가 영역은 양

적 분석을 활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미 국내 

문헌정보학계에서는 Park (1993)이 30여년 전

에 한국 문학의 영어 번역 서지를 조사하여 발표

한 바 있다. 문학비평 분야에서도 양적 분석 방법

론이 수용되면서, ‘멀리서 읽기(distant reading)’ 

(Moretti, 2000)와 같은 사조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번역사 연구에서도 양적 분석이 

활성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Burrows & 

Falk(2022)는 역사 계량서지학을 말뭉치언어

학, 담화분석, 빅데이터분석과 결합하면, 문학 

텍스트 및 논픽션 작품의 중요성을 탐구하고 

개념화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들어 한국 문학(유건수 외, 2023; 전기화 

외, 2023; 최은경, 2024), 중국 문학(Zhou & Sun, 

2016), 체코 문학(Vimr, 2024), 북유럽 범죄소

설(Berglund et al., 2024) 등 여러 언어권의 

번역사 연구에 양적 분석기법의 활용이 증가하

고 있다. 

이와 같이 역사 계량서지학 방법론을 번역사 

연구에 적용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

직 이를 포괄하는 용어가 명확하게 정립되지는 

않았다. 이에 이러한 연구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한국어 번역 독일문학 서지의 역사 계량서지학적 분석  353

새로운 명칭으로 ‘번역사 계량서지학(translation 

history bibliometrics)’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번역사 계량서지학의 범주에 포함

될 수 있는 연구들이 사용한 기법을 계량서지

학의 관점에서 보면, 다소 기초적인 빈도 분석

과 추이 분석이 대부분이다. 예외적으로 최은

경(2024)은 공동번역자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

했으나, 공동저술에 비해 공동번역 사례는 상

대적으로 드물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 연구는 한국어로 번역된 독일문학 작품 서

지데이터(이하, 독일문학 번역서지)를 계량서

지학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어로 번역된 독일문

학의 경향성과 그 관계를 정량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계량서지학 분야의 여

러 기법을 번역서지 분석에 응용하여 기존의 번

역사 계량서지학 연구가 단순한 빈도분석 위주

의 접근에 그쳤던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어로 번역․출판

된 독일문학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

을 설정하였다.

첫째, 연도별/작가별 번역 동향은 어떠한가? 

구체적으로는 연도별로 번역 횟수의 변화를 분

석하여, 활발하게 번역되어 국내 독일문학계에 

큰 영향을 끼친 작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둘째, 시기별 번역대상 작가의 구성은 어떻

게 변화했는가? 구체적으로는 번역대상 작가가 

크게 달라진 전환점은 언제이며, 시기별 대표 작

가가 누구인지, 시기별로 번역되는 작가의 다

양성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하

였다.

셋째, 번역 동향을 기준으로 작가는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는 번역 동향

을 근거로 꾸준히 번역되는 작가, 최근에 새롭

게 떠오르는 작가, 예전에는 작품이 활발히 번

역되었으나 최근에는 감소한 작가와 같은 유형

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질적 분석 중심의 기존의 번역사 

연구와 달리, 계량서지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번

역서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번역된 독

일문학 작품의 동향(trends)과 추세(patterns)

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h-지수, 

다양성 지수, 성장지수 등 다양한 계량서지학적 

방법으로 번역된 작품과 해당 작가의 번역 경향

을 평가하고 유형화하여 시각적으로 분석하였

다. 물론 번역의 영향과 문화적 수용 과정을 분

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출판 기록이 아니라, 

서지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구축된 번역서

지 데이터가 필수적이다(Zhou & Sun,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 독일어문화권연

구소에서 구축한 독일문학 번역서지 데이터

를 활용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번역서가 아닌 

개별 작품을 중심으로 구축된 번역서지이며, 

독일문학 전문가와 서지 전문가의 협업을 통

해 다년간에 걸쳐 구축 및 품질 관리가 진행

되었다. 

이후 2장에서는 역사 계량서지학과 멀리서 

읽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다룬 후, 번역사 계

량서지학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이 연구의 분석 데이터인 독일문학 번역서지 

데이터와 분석 방법을 소개하였다. 4장에서는 

세 가지 연구질문에 따른 분석 결과를 4.1절에

서 4.3절까지 각각 소절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번역사 계량서지학의 정립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후속 연구 방향을 논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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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역사 계량서지학

‘역사 계량서지학(Historical Bibliometrics)’

은 Hérubel(1999)이 제안한 개념으로, 그는 이

를 시간과 공간의 프레임에서 출판된 정기간행

물이나 단행본을 대상으로 한 계량서지학적 연

구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그는 역사 계량서지

학이 인쇄문화사뿐만 아니라 지성사와 문화사

를 연구하는 학자와 사서들이 관심을 가질 분

야라고 강조하였다. 넓게 보면, 문학 및 비문학 

작품 연구에서 서지데이터에 양적 분석 기법을 

적용한 연구는 모두 역사 계량서지학의 범주에 

포함될다. 이 때문에 디지털 인문학 분야에서

는 말뭉치언어학이나 담화분석과 같은 전통적

인 언어학 연구방법과 함께 역사 계량서지학이 

디지털인문학 연구의 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

다(Burrows & Falk, 2022). 

역사 계량서지학에 해당하는 연구 사례들은 

‘역사 계량서지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이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한 연구로는 글로벌 역사 계량서

지학 프로젝트(Global Historical Bibliometrics 

Project)가 있다. 이는 필사본과 인쇄물의 과거 

및 현재 재고와 생산 데이터를 종합한 세계적 규

모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다(Global 

Historical Bibliometrics Project, (n.d.)).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Buringh & van Zanden 

(n.d.)은 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서양에서 생

산․소비된 서적의 장기적인 변화를 계량적으

로 분석하여, 출판 문화의 발전과 지식 확산 과

정을 규명했다. Tejasen(2016)과 Pölönen & 

Hammarfelt(2020)는 역사 계량서지학이라는 표

현을 논문 제목에 사용하였다. Tejasen(2016)은 

Journal of the Siam Society에 게재된 논문의 

서지 데이터와 편집장에 대한 개인 기록을 결합

하여 해당 학술지의 역사를 분석하였다. 또한 

Pölönen & Hammarfelt(2020)는 구글 스칼라

(Google Scholar)를 활용하여 로마법 연구의 

역사적 범위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특정 연

구분야를 대상으로 한 지적구조 분석이나 연구

동향 분석(김진원, 이한슬, 2024; 이지원, 이성

숙, 2024)과 유사한 접근 방식이다.

역사 계량서지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진 않

았으나 단행본의 서지 데이터를 대상으로 역사

적 관점에서 계량서지적 분석을 수행한 사례도 

여러 건이 발표되었다. Lahti et al.(2019)은 데

이터 품질이나 데이터 정련과 같은 데이터과학의 

접근방식을 서지데이터에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서지데이터과학(bibliographic data science)’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16세부터 18세기까지 

핀란드, 스웨덴, 영국 등 유럽 여러 국가의 국가

서지 데이터를 통합하여 근대 초기 유럽의 출

판 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방대한 데

이터를 통해 국가․언어․주제별 출판량, 판형

과 쪽수 등 출판물의 물리적 특성 변화, 출판 

장소의 변화, 작가 및 출판사 네트워크, 서지데

이터의 품질 등을 분석하였다. 

Bode(2012)는 호주의 문학 서지데이터베이

스인 AustLit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19~20세

기 호주의 문학 출판 역사에 대한 계량분석을 

수행했다. 그는 출판사, 장르, 작가, 성별 등의 

범주를 기준으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여, 호

주 소설사를 새롭게 조명하였다. 또한,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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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적별 소설 출간 건수와 규모별 점유율 분

석 등을 통해서 호주 문학 출판 시장에서 자국 

출판사의 쇠퇴와 중소형 출판사의 비중 증가를 

밝혀냈다. 그리고 계몽주의 유럽의 프랑스 서

적 유통 프로젝트(The French Book Trade in 

Enlightenment Europe)에서는 1769년부터 

1794년까지 스위스의 출판사이자 도매상인 La 

Société typographique de Neuchâtel(STN)

에 보관된 계몽주의 후기 유럽 전역의 프랑스 

서적 거래 기록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더불어 2012년부터 시작된 온라인 서비스에서

는 베스트셀러 텍스트와 저자, 유럽 전역의 독

서 취향, 시간에 따른 수요 패턴의 변화, 인쇄 

무역의 교환 네트워크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

여 제공한다.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18세기 후

반의 출판과 인쇄, 독서 문화를 재해석하는 연

구성과(Burrows, 2021; Curran, 2018)도 꾸준

히 발표하였다.

2.2 멀리서 읽기

2.2.1 멀리서 읽기의 개념

‘멀리서 읽기(distant reading)’는 Moretti 

(2000)가 ‘텍스트에서 멀리 떨어져 전체를 조

망하는 독서 행위’라는 의미로 제안한 용어이

다. 그는 다양한 언어로 된 무수한 문학작품을 

모두 읽어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세계문학 연구의 고유한 문제로 지적하

였다. 그리고 그는 ‘꼼꼼히 읽기’가 아니라 텍스

트를 ‘읽지 않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텍스

트 자체보다 장치, 주제, 비유 또는 장르와 체계

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론을 해결수단으로 제시

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

다. Leonov(2019; 2021)는 두 편의 논문에서, 

문학 연구에서 최초로 정량적 방법을 도입하

고, 문학 텍스트의 생존과 생물학적 과정 간의 

공통점을 발견한 인물로 󰡔문학의 정확한 연구 

방법론(Methodology of an Exact Study of 

Literature)󰡕의 저자인 B. I. Yarkho(1889-1942)

를 지목하며, 그를 Moretti의 선행 연구자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통계적 방법을 활용한 

문학 텍스트 분석 연구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으

나, 최근에는 ‘디지털 방식으로 문학작품을 분

석하는 것’이 곧 ‘멀리서 읽기’로 간주되는 경우

(윤서영, 2023)가 많아졌다. 

국내에서는 Moretti(2014)의 논문이 2014

년에 The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한국영어영문학회 발행)에 게재된 

후, 멀리서 읽기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멀리서 읽기를 표방한 연구는 문학(김용

수, 2019), 문학사회학(이재연, 정유경, 2020), 

역사학(Salmi, 2021/2024) 등 디지털인문학 분

야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용수(2019)는 

국내 국문학계와 영문학계에서 간헐적으로 이

루어진 멀리서 읽기 사례를 찾아서 조명하였다. 

이재연, 정유경(2020)은 문학사회학 분야의 멀

리서 읽기 연구 사례를 살펴본 후, 식민지 시기

의 잡지글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

용하여 검열의 흔적을 분석하였다. Salmi(2021/ 

2024)는 역사 텍스트를 대상으로 멀리서 읽기

의 관점을 적용하여 역사의 지도화와 시각화를 

시도하였다.

2.2.2 문학작품 번역서의 멀리서 읽기 

멀리서 읽기는 개별 문학 작품을 정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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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기 보다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학적 

흐름과 패턴을 파악하는 접근법이므로 문학번

역에 대한 역사, 즉 번역사 연구에서도 효과적

으로 적용될 수 있다. Zhou와 Sun(2016)은 ‘번

역사에 대한 양적 연구(quantitative studies 

related to translation history)’라는 표현을 사

용하면서 중국문학의 영어 번역서지를 대상으

로 계량분석 연구를 시도했다. 이들은 번역사

를 양적연구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구조화 수

준이 높고 접근성이 좋은 서지데이터가 이상적

임을 강조하며, 서지데이터를 검색‧분석‧시각

화하는 기법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문학번역원

에 한국문학의 번역 서지가 축적됨에 따라, 이

를 활용하여 한국문학의 영어 번역 동향을 양

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현대문학 작품(유건수 

외, 2023)과 고전문학 작품(전기화 외, 2023)에 

대해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시기별 발

간량 추이, 장르별‧작가별 번역 추이, 성별 추이 

등 비교적 단순한 발간량 추이 분석에 그친 한

계가 있다.

한편, Vimr(2024)는 서지데이터과학과 번역

사 연구를 결합하여, 냉전 시대 체코 문학의 해외 

번역 보급과정을 조사 분석하였다. 그는 FRBR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와 LRM(Library Reference Model)

을 참고하여, OCLC WorldCat에서 추출한 서지

데이터를 번역 연구에 적합하도록 정련하고 정

합성을 검증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전처리를 거친 번역서지 데이터를 분석

한 결과, 지정학적 급변에 따른 영향으로 냉전 시

기와 소련 붕괴 이후의 번역 동향이 역동적으로 

변화했음이 드러났다. Vimr(2024)의 서지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Tolonen et al.(2023)이 서지데이

터를 연구 데이터로 전환하는 절차로 정의한 ‘서

지데이터과학’ 접근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Berglund et al.(2024)은 북유럽 지역의 범

죄 소설을 지칭하는 ‘노르딕 느와르’가 세계문

학으로서 타 언어로 번역된 흐름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덴마크어, 핀란드어, 아이슬란드어, 노

르웨이어, 스웨덴어 등 5개 주요 노르딕 언어로 

출판된 범죄 소설 8,886건을 포함하는 ‘노르딕 

느와르 번역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2000년

부터 2020년까지의 번역 흐름을 정량적으로 분

석하였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K-팝이나 K-컬

쳐를 포함한 한류의 세계적 확산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홍석경 외, 2019; Lee & Lee, 

2022)와 유사한 관점의 연구이다. 

2.3 번역사 계량서지학의 가능성

계량서지학의 주요 단서인 ‘인용’은 ‘인용된 

저자나 문헌이 인용한 저자나 문헌, 학문분야에 

영향을 끼친다’는 관점을 갖는다. 여기서 ‘인용’

을 ‘번역’으로 치환하면, <그림 1>과 같이 ‘번역

         (a) 인용분석의 근거                             (b) 번역사 연구의 근거

<그림 1> 인용분석의 근거와 번역사 연구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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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작품의 원작자나 원작이 번역된 언어문화권

에 영향을 끼친다’는 번역사의 관점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치환을 시도하여 

인용에 적용해오던 다양한 계량서지학 기법을 

번역에 응용하는 번역사 계량서지학(translation 

history bibliometrics)’의 가능성을 제고해보고

자 한다.

즉, 번역사 계량서지학은 계량서지학의 다

양한 기법을 차용하여 문학 작품이 번역․소

개된 언어문화권에 미치는 영향과 수용 양태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분야로 규정할 수 

있다. 분석의 단서는 작가나 번역자(who), 작

품(what), 시기(when), 성향이나 방식(how)

이 될 수 있으며, 빈도분석을 비롯하여 다양성 

분석, 군집분석, 네트워크 분석, 인용지표 등 

계량서지학의 여러 기법과 도구를 그대로 적용

하거나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앞에서 소개

한 문학작품 번역서의 멀리서 읽기 사례들은 

모두 번역사 계량서지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번역사 계량서지학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서는 번역서에 대한 서지데이터 구축

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번역서지는 특

정 문학작품이 다른 언어문화권에서 어떻게 수

용되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중

요한 자료이다. Zhou와 Sun(2016, 98)은 “정

량적 방법은 번역사의 패턴과 규칙성을 탐지하

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통계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 정량적 방법은 번역사 

연구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이고 엄정하게 구축된 번역서지 데이터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 연구 데이터와 분석 방법

3.1 연구 데이터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독일어문화권연구소

(이하 연구소)에서 구축한 독일문학 번역서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서지

데이터는 번역서(book)가 아닌 번역작품(work)을 

기본 단위로 구축되었기 때문에(Park & Kim, 

2021), 번역서 표제와 같은 통제되지 않은 키워

드 매칭이 아닌 작품ID 기반의 개체 식별 및 분

석이 가능했다. 이를 위해 번역서지 연구팀은 

원문을 확보한 뒤, 기초 서지데이터와 대조하

여 물리적 단위에 수록된 개별 작품을 하나씩 

식별하고, 이를 모두 개별화하여 번역서지 데이

터를 구축하였다. Tolonen et al.(2023)과 Vimr 

(2024)은 도서관 서지 정보를 분석가능한 연구 

데이터로 정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서지데이터

과학 접근 방식으로 명명한 바 있다. 특히 이 번

역서지 데이터는 기계적 필터링이나 유효성 검

사 외에도 여러 전문가의 직접적인 원문확인과 

개별 작품 식별, 부가적인 데이터 구축과 검수 

과정을 포함하는 특징이 있다(서울대학교 독일

어문화권연구소, 2024). 구축된 번역서지 데이

터의 일부는 <그림 2>와 같이 위키미디어 플랫

폼인 ‘위데코(UeDeKo)’를 통해 웹서비스 중이

며, 2025년 1월 기준으로 96명의 독일문학 작가

에 대한 800여개 작품의 번역서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권선형, 박지영, 2024). 

이 연구에서는 연구소에서 구축한 번역서지 

데이터 중에서 작품정보, 개별번역정보, 번역서

정보, 저자정보를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2024년 7월 28일까지 구축된 데이터를 반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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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번역서지 데이터베이스 ‘위데코’ 화면예시 

출처: http://www.uedeko.or.kr/wiki2/index.php/UeDeKo

여 정리해 사용하였다. 작가별 집계에서는 번역

출판 시기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장기 추세를 

분석할 때에는 매년 일정량의 번역서가 꾸준히 

발간되기 시작한 1952년 이후 한국에서 번역된 

독일문학 작품의 정보를 대상으로 하였다.

3.2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 차용한 계량서지학적 분석 기법

은 작품별, 저자별, 시기별 빈도 분석을 비롯하

여 추세 변곡점 분석, 인용지수 분석, 다양성 분

석, 성장지수 분석 등이다. 1장에서 제시한 세 

가지 연구질문별로 적용한 분석 방법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작가별 번역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각 연도별 번역 횟수를 집계하였고, 작

가별 총 번역 횟수와 번역된 작품 수를 분석하

였다. 또한, 번역된 작품 수와 각 작품의 번역 

횟수를 함께 고려하는 복합 지표인 번역 h-지수

를 산출하여, 해당 작가에 대한 국내 독일문학

계의 종합적인 관심도를 파악하였다. 번역 h-지

수는 연구자의 인용 영향력을 측정하는 h-지수

를 응용하여 독일문학 작가의 국내 영향력을 측

정하도록 이 연구에서 고안하였다. 원래 h-지수

는 ‘해당 저자의 논문 중 h회 이상 인용된 논문

이 h편’임을 나타내는 인용 지수이다(Hirsch, 

2005). 이 방식은 논문 출판량(양적 성과)와 인

용 횟수(질적 성과)를 함께 고려하는 복합 지

표가 된다(이재윤, 2006). 이를 번역에 대응시

키면, 번역된 작품 수와 각 작품의 번역 횟수를 

함께 고려하는 복합 지표로서 번역 h-지수를 

측정할 수 있다. 번역 h-지수는 ‘해당 작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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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중 h회 이상 번역된 작품이 h개’임을 나타

낸다. 예를 들어,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번역 h-

지수는 <그림 3>과 같이 번역 횟수가 순위보다 

크거나 같은 마지막 순위인 7이 된다. 첫째 연

구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들은 4.1절에 제시하

였다.

<그림 3>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번역 

h-지수 산출과정

둘째, 시기별로 작가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서 추세 변곡점 분석, 구간별 각 작가의 번역 

횟수 집계, 엔트로피 공식을 통한 다양성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추세 변곡점 분석은 특정 시

점 전후의 저자별 번역 횟수 상관도를 측정하

는 방법으로서, 원래 학술논문의 저자집단변화 

추세 분석(유영준, 이재윤, 2016)을 위해 개발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번역대상 작가가 크게 

달라진 시기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번역이 활발했던 

작가의 번역 횟수가 급감하거나, 반대로 거의 

번역되지 않던 작가의 번역 횟수가 해당 시점 

이후에 급증했다면, 전후 시기 사이의 상관도

가 낮아지는데, 이 시기를 추세 변곡점으로 간

주하는 방법이다. 분석 구간은 5년과 10년 단위

로 설정하여 비교한 후, 번역대상 작가들이 크

게 달라진 변곡점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10년 

단위를 최종 집계 범위로 채택하였다. 구간별 

각 작가의 번역 횟수를 집계할 때에는 10년 범

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각 구간에서 1위인 작

가를 대표 작가로, 3위 이내에 포함된 작가들을 

주요 작가로 판단하여 장기적인 번역 횟수 변

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시기별로 작품이 번역

된 작가의 다양성은 엔트로피 공식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시기별로 작가별 번역 횟수를 

집계한 후, 시기별 전체 번역 횟수 대비 작가별 

번역 횟수 비중을 산출하여 해당 시기의 다양

성을 엔트로피 공식으로 측정하였다. 엔트로피

로 측정된 작가의 다양성은 번역된 작가가 1명

뿐일 경우에 0으로 가장 낮게 측정되며, 특정 

시기에 다양한 작가의 작품이 고르게 번역될수

록 값이 높아진다. 둘째 연구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들은 4.2절에 제시하였다.

셋째, 번역 동향을 기준으로 작가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 총 번역 횟수와 번역 성장지

수를 활용하였다. 번역 성장지수는 이재윤 외

(2011)에서 개발한 성장지수 공식을 응용하여 

계산하였다. 매년 번역작품이 출판되기 시작한 

1952년부터 2023년까지 작가별 번역 횟수의 증

가 추세를 성장지수(이재윤 외, 2011)를 응용

하여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측정하였다. 번역 

성장지수는 72년의 기간 중에서 번역이 초기에 

집중될수록 0에 가깝게 낮아지고, 최근 시기에 

주로 집중될수록 1에 가깝게 높아진다. 전 시기

에 걸쳐 고르게 번역되거나 중간 시기에 번역

이 집중된 경우에는 0.5에 가까운 값이 산출된

다. 이렇게 산출된 번역 성장지수를 세로축으

로, 총 번역 횟수를 가로축으로 설정하여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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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위치를 나타낸 후, 꾸준히 번역되는 작

가 유형, 최근에 새롭게 떠오르는 작가 유형, 예

전에 활발히 번역되다가 주춤한 작가 유형을 

파악하였다. 셋째 연구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

들은 4.3절에 제시하였다.

4. 분석결과

4.1 번역 횟수 및 작가별 번역 영향력 분석

4.1.1 작품별․시기별 번역 횟수 

1907년 박은식의 󰡔서사건국지(瑞士建國誌)󰡕
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연도별 번역 건수를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이를 통해 

한국전쟁이 끝난 1950년대 초반 이후에야 독일

문학 작품이 지속적으로 번역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은 번역 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시기로, 세

기말 전환기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3년 프란츠 카프카와 요한 페터 헤벨의 전

집 출간 등의 영향으로 번역 건수가 일시적으

로 급증하였을 뿐이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세

기말 전환기에 독일문학 번역 출판이 침체된 

현상에 대해서 독일문학 번역 비평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논의하였으나 명확한 이유는 찾지 

못했다. 다만,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여파일 

수도 있다는 추측만 제기되었다. 

한편, 한국어로 번역된 독일문학 작품 중에서 

100회 이상 번역된 6개 작품은 <그림 4>의 상

<그림 4> 연도별 독일문학 번역 횟수(1907-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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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목록에 제시하였다. 6개 작품의 번역 횟수 

합계는 1,202회로서 전체 번역출판횟수의 11%

를 차지하였다. 독일문학 번역서 10권 중 한 권 

이상이 이 6편의 작품이라는 의미이므로 소수

의 작품에 번역 횟수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번역된 작품은 요

한 볼프강 폰 괴테의 ｢젊은 베르터의 고뇌｣로, 

1923년에 초역된 이후 총 322회 번역․출판되

었다. 

4.1.2 작가별 작품 번역 영향력 

작가별 작품의 총 번역 횟수와 번역된 작품 

종수를 통해, 각 작가의 작품이 국내 독일문학 

독자와 연구자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

다. 그런데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총 

번역 횟수가 비슷한 작가라도 번역된 작품 종

수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번역

된 작품 종수가 비슷하더라도 번역 횟수는 상

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 1>

을 보면, 프란츠 카프카와 게오르크 트라클의 

번역대상 작품 수는 각각 151종과 149종으로 

거의 같지만, 번역 횟수는 각각 1,879회와 335

회로 프란츠 카프카가 게오르크 트라클의 5.6

배에 이른다. 반대의 경우로 요한 볼프강 폰 괴

테와 프리드리히 횔덜린의 번역 횟수는 각각 

690회와 668회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번역대상 

작품 수는 괴테가 27종, 횔덜린이 304종이므로 

괴테가 횔덜린의 1/11 수준에 불과하다.

<표 1>에서 작가별 번역 횟수를 상위 10위까

지 살펴보면, 1위는 프란츠 카프카, 2위는 헤르

만 헤세이다. 그런데 번역된 작품 종수 1위는 프

란츠 카프카가 아닌 베르톨트 브레히트로, 333

종의 작품이 총 750회 번역되었다. 헤르만 헤세

는 번역된 작품의 종수는 적지만, 한 작품당 평

균 29.6회 번역된 반면,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한 작품당 평균 2.3회 번역되는데 그쳤다. 

<그림 5> 작가별 작품 번역 횟수와 번역된 작품 종수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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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번역 횟수 

(순위)
번역 작품 종수

작품당 평균 

번역 횟수

번역 횟수 

최댓값

번역 h-지수 

(순위)

프란츠 카프카 1879 ( 1) 151 12.4 194 20 ( 1)

헤르만 헤세 1154 ( 2) 39 29.6 246 16 ( 2)

베르톨트 브레히트  750 ( 3) 333 2.3 14  7 ( 7)

요한 볼프강 폰 괴테  690 ( 4) 27 25.6 322 10 ( 4)

프리드리히 횔덜린  668 ( 5) 304 2.2 11  8 ( 5)

볼프강 보르헤르트  612 ( 6) 143 4.3 46  6 (10)

토마스 만  486 ( 7) 76 6.4 51 11 ( 3)

잉에보르크 바흐만  371 ( 8) 119 3.1 9  7 ( 7)

게오르크 트라클  335 ( 9) 149 2.2 7  5 (12)

요한 페터 헤벨  226 (10) 137 1.6 8  3 (33)

<표 1> 독일문학 작품 번역 횟수 상위 작가(상위 10위)

따라서 번역된 작품 종수와 번역 횟수를 복

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h-지수를 차용한 

번역 h-지수를 측정하여 <표 2>에 함께 제시하

였다. 번역 h-지수를 기준으로 한 순위에서도 

1위, 2위는 번역 횟수 기준 1위, 2위와 동일하

다. 그러나 번역 횟수 기준 3위인 베르톨트 브

레히트는 번역 h-지수가 7로 공동 7위에 머물

렀고, 번역 횟수 기준 7위인 토마스 만이 번역 

h-지수 11로 3위를 차지하였다. 다소 극단적인 

사례로, 번역 횟수 10위인 요한 페터 헤벨의 경

우는 번역 h-지수가 3으로 33위에 그쳤다. 이

처럼 번역 h-지수는 특정 작가의 작품이 얼마

나 여러 차례 반복해서 번역되었는지를 반영하

므로, 국내 독일문학계에서 관심을 많이 받은 

작품의 저자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4.2 시기별 번역대상 작가의 변화 및 

다양성

4.2.1 시기별 번역대상 작가의 변화 

국내에 번역되는 독일문학 작품의 작가는 정

치․사회 환경의 변화나 문화 교류의 확대 등

의 원인으로 변화할 수 있다. 매년 독일문학 작

품이 번역․출판되기 시작한 1952년부터 2023

년까지 72년 동안 번역대상 작가들이 언제, 얼

마나 바뀌었는지를 살펴보았다. 1년을 단위로 

번역대상 작가들을 전년도와 비교하는 것은 장

기적인 변화 추세를 살펴보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년 단위로 그 기간 동

안의 수치를 통합하여 직전 n년과 이후 n년의 

작가별 번역 횟수를 비교하는 구간합계 또는 

이동평균 추세 변곡점 분석기법(이재윤, 2023)

을 응용했다. 학술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한 기

존 연구에서는 3년 단위(이재윤, 2023) 혹은 5

년 단위(유영준, 이재윤, 2016)가 주로 사용되

었으나, 문학작품의 번역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보다 긴 기간을 집계 범위로 삼을 필요가 있

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번역대상 작가의 변

화추이 분석은 5년과 10년 단위로 수행하여 비

교하였다.

번역대상 작가집단이 직전 5년과 직후 5년 

사이에 얼마나 중복되는가를 분석한 결과, <그

림 6>과 같이 총 5개의 두드러진 변곡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변곡점 주변의 추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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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5년 전후 번역 대상 작가 

상관도 추세

<그림 7> 10년 전후 번역 대상 작가 

상관도 추세

가 완만하지 않고 굴곡이 심하게 나타나, 문학

작품의 번역 추이를 보기에는 5년 단위가 적절

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반면에 10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그림 7>과 같이 2000년과 2001

년 사이에 유일하게 전후 작가집단 간의 상관

성이 0.5대로 낮아지는 명확한 새천년 변곡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2 시기별로 대표적인 번역대상 작가

10년 단위로 작가별 번역 횟수를 파악하여 

시기별로 대표적인 번역 대상 작가를 선정하기 

위해, 첫 구간인 1952-1961년에서 시작하여 1년

씩 구간을 이동시키면서 마지막 구간인 2014- 

2023년까지 총 63개의 구간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 구간에서라도 번역 횟수 1위를 차지한 

저자는 헤르만 헤세, 프란츠 카프카, 베르톨트 

브레히트로 세 명뿐이었다. 이들은 1950년대 이

후 작품이 한국어로 번역된 대표적인 독일문학 

작가가 될 것이다. 헤르만 헤세는 구간별 1위를 

차지한 횟수가 30회로 28회인 프란츠 카프카보

다 약간 더 많으나, 3위 이내에 포함된 비율은 

전체의 68.3%인 43개 구간으로 프란츠 카프카

보다 적은 두 번째였다. 구간별 3위 이내에 1회 

이상 포함되어 있는 13명의 작가는 한국에 소개

된 주요 독일문학 작가라고 할 수 있으며(<표 

2> 참조), 프란츠 카프카는 총 63개 구간 중에

서 84.1%인 53개 구간에서 3위 이내에 포함되

어 가장 오랫동안 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들 13명의 주요 작가가 10년 단위 구간별

로 번역된 횟수 합계의 변화 추이를 <그림 8>에 

제시하였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는 헤르만 헤세가 대부분 1위를 유지했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프란

츠 카프카와 1, 2위를 주고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헤르만 헤세 작품의 번역이 주춤하게 된 

1990년대에는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저작들이 

금서에서 해제되면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2000년대에는 헤르만 헤세와 베르톨트 브레히

트 작품의 번역이 급감한 반면, 프란츠 카프카 

작품의 번역은 증가하여 압도적인 1위를 유지

하고 있다. 프란츠 카프카는 체코 태생이지만 

대부분의 작품을 독일어로 창작하였다. 국내에

서 그의 작품은 2010년대에 약 600회, 즉 연간 

60회 가깝게 꾸준히 번역․출판되며, 독일문학 

작가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편, 2010년대 이후에는 프리드리히 횔덜린 

작품의 번역 횟수가 프란츠 카프카에 이어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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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구간별 상위권에 포함된 횟수 전체 구간 중 3위 이내에 

포함된 구간 비율1위 2위 3위 합계

헤르만 헤세 30 6 7 43 68.3%

프란츠 카프카 28 21 4 53 84.1%

베르톨트 브레히트 5 8 5 18 28.6%

프리드리히 횔덜린 9 3 12 19.0%

요한 볼프강 폰 괴테 8 21 29 46.0%

요한 페터 헤벨 6 3 9 14.3%

볼프강 보르헤르트 2 1 3 4.8%

슈테판 게오르게 2 2 3.2%

토마스 만 1 6 7 11.1%

잉에보르크 바흐만 6 6 9.5%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 3 3 4.8%

게오르크 트라클 3 3 4.8%

하인리히 뵐 1 1 1.6%

<표 2> 구간별 번역 횟수 3위 이내에 한 번이라도 포함된 주요 작가 13명

<그림 8> 주요 작가 13명의 10년 단위 번역 횟수 변화 추이

로 부상하였다. 이는 분석에 활용한 독일문학 

번역서지 데이터가 개별 작품을 기본 단위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서정 시인인 그의 시 작품의 

종수가 소설 작품의 종수 보다 번역 횟수 면에

서 상위권에 포함되기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처럼 문학작품의 계량분석에서는 작품의 장르

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학문분야

별로 논문 편수나 인용횟수가 다른 수준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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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4.2.3 시기별 번역대상 작가의 다양성 

1952년부터 10년 단위로 구간을 설정하고 1

년씩 이동시키면서 시기별 번역작가의 다양성

을 살펴보았다. <그림 9>를 보면, 각 구간별로 

작품이 번역된 작가 수와 함께 여러 작가의 작

품이 얼마나 고르게 번역되었는가를 의미하는 

번역대상 작가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번

역대상 작가의 다양성은 10년 단위 구간별로 

각 작가의 작품이 번역된 횟수를 모아서 고르

게 분산된 정도를 측정하였다. 다양성 공식에

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이재윤, 2024), 본 연구

에서는 작은 값의 변화에 민감하면서도 간단한 

엔트로피(entropy) 공식을 채택하였다. 엔트

로피 값은 모든 작가가 동일한 횟수로 번역되

었을 때 가장 높고, 한 작가가 모든 번역 횟수를 

차지하면 0으로 가장 낮게 측정된다.

<그림 9>에서 작품이 번역된 작가 수를 보면, 

1960년대까지는 10년 간 30~40명 수준이었으

나,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대 이후에는 70명 

수준으로 거의 두 배가 되었다. 그런데 번역대

상 작가의 다양성은 1980년 전후에 가장 높았

다가 급감하여 1990년 전후에 가장 낮아졌으

며, 이후 2010년 중반까지 약간 회복되다가 다

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번역대상 작가

의 다양성이 가장 높았던 1975~1984년 구간

에서는 최다 번역 저자 3인의 번역 횟수 비중이 

전체 번역의 37.5%를 차지했으나, 1985~1994

년 구간에서는 최다 번역 저자 3인의 비중이 전

체 번역의 과반을 넘는 50.3%로 상승하여 일부 

저자에게 번역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

국, 지난 60여년 동안 한 편이라도 작품이 번역

된 독일문학 작가의 총 수는 증가하였으나, 일

부 저자의 작품에 번역이 집중되는 현상은 1980

년 전후 시기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고 판단된다.

<그림 9> 시기별 번역대상 작가 수와 다양성(엔트로피)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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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번역 동향에 따른 작가 유형 구분

이 절에서는 총 번역 횟수와 주된 번역 시

기로 파악되는 번역 동향을 근거로 하여 작가 

유형을 구분하였다. 우선 1952년 이후 번역 횟

수가 10회 이상인 작가 61명을 대상으로 연도

별 번역 횟수를 확인하여 <그림 10>에 나타냈

다. 이 그림에서 원의 크기는 해당 연도의 번

역 횟수이며, 로베르트 발저(위에서 2번째)나 

프리드리히 횔덜린(위에서 8번째)과 같이 작품 

번역이 최근에 집중된 작가들을 상단에 배치하

였다. 반면에 루이제 린저(아래에서 5번째)나 

헤르만 헤세(아래에서 10번째)와 같이 주로 

2000년 이전에 작품이 번역된 작가들은 하단에 

배치하였다. 그림에서 화살표는 위로 올라갈수

록 각 작가의 주된 번역 시기(번역연도의 평

균)가 오른쪽(최근)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1952년부터 2023년까지 작가별 번역 횟

수의 증가 추세를 성장지수(이재윤 외, 2011)를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번역 성장지수는 72년의 

기간 중에서 번역이 초기에 집중될수록 0에 가

<그림 10> 작가의 연도별 번역 횟수 추이

(최근에 주로 번역된 작가를 위쪽에 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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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게 낮아지고, 최근 시기에 주로 집중될수록 1

에 가깝게 높아진다. 전 시기에 걸쳐 고르게 번

역되거나 중간 시기에 번역이 집중된 경우에는 

0.5에 가까운 값이 산출된다. 

번역대상 저자 61명의 번역 횟수를 가로축으

로 하고, 번역 성장지수를 세로축으로 하여 산

점도로 나타내면 <그림 11>과 같다. 이 그림에

서 ‘2000년’으로 표시된 수평선은 작품 번역 시

기의 평균이 2000년인 수준을 나타낸다. 수평선 

위쪽에 위치한 작가들의 작품은 2000년 이후에 

더 많이 번역되었고, 아래에 위치한 작가의 작

품은 2000년 이전에 더 많이 번역되었음을 의

미한다. 그림에서 프란츠 카프카를 필두로 가

장 오른쪽에 위치한 작가들은 번역 횟수가 매

우 많고, 2000년 전후로 꾸준히 번역된 작가들

이다. 이들보다 왼쪽 상단에 위치한 프리드리

히 횔덜린이나 로베르트 발저와 같은 작가들은 

번역 횟수는 중상위권이지만, 최근에 활발히 

번역되고 있는 작가들이다. 그림의 왼쪽 상단

에 위치한 W.G. 제발트나 잉고 슐체와 같은 작

가들은 21세기에 들어서 점차 번역되기 시작한 

작가들이다. 반면에 그림의 오른쪽 하단에 위

치한 헤르만 헤세나 요한 볼프강 폰 괴테와 같

은 작가들은 20세기에 활발히 번역되다가 21세

기에 들어서 번역이 주춤해진 작가들에 해당한

다. 이처럼 번역 성장지수와 번역 횟수를 통해

서 꾸준히 번역되는 작가, 최근에 새롭게 떠오

르는 작가, 예전에 활발히 번역되다가 주춤한 

작가들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1> 번역 횟수 상위 61명 작가의 번역 횟수와 번역 성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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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독일문학 번역서지 데이터를 활용

하여 한국어로 번역된 독일문학 작품의 번역 

동향을 계량서지학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번역사 연구가 질적분석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 

비해, 본 연구는 계량서지학적 방법을 응용하

여 빈도 분석, 추세 변곡점 분석, 번역대상 저자 

다양성 분석, 번역 h-지수 측정, 번역 성장지수 

측정 등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로 번

역된 독일문학 작품과 작가의 주요 번역 동향

과 변화 추세를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세 가지 연구질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확

인할 수 있었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작가별 번역 동향 분석에서는 

양적인 측면에서 독일문학 번역의 변화시기와 

번역된 주요 작가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한국전

쟁 이후 독일문학 작품의 번역이 본격화되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

년대 초반까지는 일시적인 침체기였음이 드러

났다. 작가별 번역 동향을 살펴본 결과 프란츠 

카프카와 헤르만 헤세가 총 번역 횟수와 번역 

h-지수에서 모두 1위와 2위를 차지하며 국내 

독일문학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작가로 

나타났다. 번역 h-지수 3위와 4위는 토마스 만

과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차지하였다. 번역된 

작품 수 기준으로는 베르톨트 브레히트가 1위

였지만 작품당 평균 번역 횟수가 낮아서 종합

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번역 h-지수는 7위에 

그쳤다. 이처럼 번역 h-지수를 통해서 해당 작

가의 작품이 국내 독일문학계에서 얼마나 폭넓

은 관심을 받았는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둘째, 시기별로 번역되는 작가 구성을 분석

해본 결과, 2000년을 변곡점으로 하여 전후 시

기 번역대상 작가 집단에 큰 변화가 있음이 드

러났다. 2000년 이후 베르톨트 브레히트, 헤르

만 헤세, 볼프강 보르헤르트 등의 비중이 감소

한 반면에 프란츠 카프카, 요한 페터 헤벨, 토마

스 만 등의 비중은 크게 증가했다. 시기별 번역 

횟수 1위 작가의 1950년대 이후 헤르만 헤세, 

베르톨트 브레히트, 프란츠 카프카 3인만이 차

례대로 차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란츠 

카프카는 번역 횟수 3위 이내에 포함된 구간이 

전체 분석 기간의 84%가 넘어서 가장 오랫동

안 상위권을 유지한 대표 작가로 확인되었다. 

한편 시기별 번역대상 작가의 수는 1950년대 

30명대에서 2000년대 70명대까지 꾸준히 증가

하였지만, 다양성은 1980년 전후에 가장 높았다

가 1990년 전후에 급격히 감소한 이후 약간 회

복하다가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품이 번역되는 작가의 수 자체는 증가했으나, 

일부 작가의 작품에 번역이 집중되고 있는 현

상이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작가들의 시기별 번역 동태를 번역 성

장지수와 번역 횟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프란

츠 카프카와 같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번역된 

유형, 프리드리히 횔덜린과 로베르트 발저 등과 

같이 최근에 번역이 더욱 활발해진 유형, W.G. 

제발트나 잉고 슐체와 같이 새롭게 번역되기 

시작한 유형, 20세기에 활발히 번역되다가 21

세기에 들어 번역이 주춤해진 헤르만 헤세와 

요한 볼프강 폰 괴테와 같은 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이 연구에서 계량서지학의 분석 

기법을 차용하여 개발한 번역 h-지수, 번역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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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변곡점 분석 기법, 번역대상 저자의 다양성 

측정기법, 번역 성장지수 등은 국내 독일문학 

번역출판 동향에 대해서 세밀한 측정을 가능하

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 연구에서 양적 

분석으로 밝혀낸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질적 

기법을 활용한 후속 연구를 통해 타당성을 확

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첫째 연구질문에 대한 분석에서 번역 

횟수의 양적인 침체기가 2000년 전후로 나타났

는데, 둘째 연구질문에 대한 분석에서 번역대

상의 질적인 변화도 2000년 전후에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이다. 70여

년의 기간에 걸친 분석에서 양적 침체기와 질

적 변곡점이 일치한 것을 우연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20세기 후반에 두드러

졌던 사회주의 리얼리즘, 전후 문학, 낭만주의 

작가들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21세기에 접어

들면서 모더니즘과 인간심리의 복잡성 등을 탐

구한 작가들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는 과도기

에 일시적으로 독일문학 번역출판이 침체된 것

이라는 가설도 세워볼 수 있다. 추후 독일문학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 등의 질적 연

구방법을 활용한 후속 연구를 통해 이 가설의 

타당성을 확인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계량서지학의 다양한 분석 기법을 

번역서지 분석에도 적용해봄으로써 번역사 계

량서지학의 정립 가능성을 제고해보았다는 의

의를 가진다. 특히 번역 h-지수와 번역 성장지

수는 특정 작가의 번역 영향력과 번역 동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지표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특정 시기 전후에 번역된 작가 집단이 

변화하는 추세를 살펴본 변곡점 분석을 통해 

독일문학의 번역 동향이 변화하는 시점을 명확

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소설이나 시와 같

은 장르별 특성이 번역 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지 않고 빈도 분석을 수행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장르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번역서지 데이터의 분석

에 계량서지학의 일부 기법들을 활용해보았으

나, 이 외에도 번역사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계량서지학 기법이 남아있다. 향후 연

구에서는 번역대상 작가와 번역가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동시인용이나 서지결합과 같은 기법

을 차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논문이 발표

되는 플랫폼으로서 학술지를 분석하듯이 번역

서가 출판되는 플랫폼으로서 출판사를 분석하

는 후속 연구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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